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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제 성장, 올해 가속화 전망: 경제학자                                               
January 16,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VIBRANT ECONOMY. The 
skyline and business district of 
Bonifacio Global City in Taguig 
City are photographed on a clear 
Friday afternoon (Oct. 4, 2024). 
Philippine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reach over 6 percent 
this year mainly driven by                      
household consumption growth, 
BPI lead economist Jun Neri 
said. (PNA photo by Joan Bondoc)  

마닐라 – 필리핀 경제의 성장이 올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계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필리핀은행(BPI)의 한 경제학자가 전했다. 

 

"필리핀 경제는 2025년에 6.3% 성장하며 전년 성과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소비가 여전히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BPI 수석 경제학자 준 네리가 수요일 늦게              

발표된 논평에서 밝혔다. 

 

네리는 이전에 2024년 경제 성장률을 6.1%로 전망한 바 있다. 

 

네리는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송금 유입              

등 가계 소비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고령화 인구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무역 장벽과 반이민 정서와 같은 역풍이                

송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은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성과 성장의 강력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네리는 말했다. 

 

네리는 또한 낮은 실업률이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계 소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중산층의 확장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네리는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2023년 11월의 3.6%에서 더 낮아져 3.2%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소비자 지출은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수품에 집중하며 지출 성장이 둔화된 기간 이후, 이번 개선은 재량 지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네리는 설명했다. 
 

네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의 금리 인하와 은행의 지급준비율(RRR) 완화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기억하자면,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정책 금리를 총 75bp(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다. 
 

BSP는 또한 범용 및 상업 은행과 준은행 기능을 가진 비은행 금융 기관의 RRR을 250bp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 계속 머물면서, 네리는 BSP가 올해 추가로 50bp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건설 활동 지출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낮은 금리가 회복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 소비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네리는 말했다. 
 

네리는 또한 선거 관련 지출이 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선거 연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선거 관련 지출로 인한 경제 활동 증가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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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천연가스 산업 개발법 승인                                                                                                           
January 16, 2025  |  Jocelyn Montemayor   | Malaya Business Insight 

Image courtesy of PCO  

필리핀의 천연가스 산업 개발과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원으로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공화국법(RA) 제12120호, 또는 필리핀 천연가스 산업 개발법은 필리핀 하류 천연가스 산업(PDNGI)을 설립하여 

천연가스를 발전소의 신뢰할 수 있는 연료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기여자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8일에 서명되었으나 어제에서야 공개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화석 연료 운영 장비와 시설을 천연가스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는 기술적 및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경쟁, 투명성 및 공정 거래 시스템 하에서 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RA 7638(1992년 에너지부법)에 따라 저비용 에너지 가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필리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A 12021은 또한 필리핀의 증가하는 연료 수요를 충족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및 환적 허브로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또한 천연가스의 전력 및 비전력 최종 용도 개발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연료 다양성을 촉진하는 상업, 산업, 주거 및 교통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에너지부(DOE)는 필리핀에서 천연가스 집합체 개발 필요성과 원주민 천연가스 조달 및 수입 LNG와 결합하여 필리핀 내외의 가스 구매자에게                   

집합된 가스를 판매하는 규제를 결정하는 주요 기관이 될 것이다. 
 
DOE는 또한 PDNGI 시설 또는 활동의 위치, 건설, 운영, 유지보수, 확장, 수정, 복원, 폐기 및 포기를 위한 허가를 평가하고 승인하며 발급할 수 있다. 
 

PDNGI 시설의 운영은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의 포함 및 자격 부여 가능성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DOE는 또한 천연가스 및 분배 시스템 운영 성능 기준이 될 필리핀 하류 천연가스 및 분배 규칙을 제정하고, LNG 저장 및 재기화 터미널 운영               

성과를 설정할 필리핀 LNG 저장 및 재기화 터미널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법의 시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5년간 시행될 필리핀 의회 에너지 공동위원회(JCEC)를 활용하며, DOE, 에너지                          

규제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이 매년 9월 15일에 법 시행, 검토 및 정책 규제 문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JCEC에 제출하도록 한다. 

 

마르코스 정부는 국가에서 대체 에너지원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을 약속했다. 
 

2020-2040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르면, 필리핀은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를 35%, 2040년까지는 50%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marcos-okays-natural-gas-industry-devt-law/ 

트럼프의 미국 재무부 지명자 베센트,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남아야 한다고 말해                                           
January 16, 2025  |  Reuters | BusinessWorld 

United States one-dollar bills are 
seen on a light table at the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in                        
Washington in this Nov. 14, 2014 
file photo. Dollar reserves stood at 
$108.5 billion as of end-November, 
the Philippine central bank said. — 
REUTERS  

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는 수요일,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남도록 보장하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경제 황금 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베센트는 목요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앞두고 준비된 증언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낭비적인 지출”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생산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략적 경쟁자에게 취약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는 국가 안보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체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제재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베센트는 발언에서 말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우리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남아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인 베센트는 트럼프가 수입품에 대해 대폭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지지해 왔으며,                

그의 발언에서는 중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을 황폐화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 [Cont.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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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재무부 지명자 베센트,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남아야 한다고 말해                                           

[Cont. from page 2] 

트럼프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60%의 세금을 부과하고, 전 세계 수입품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두 나라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차단할 때까지 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4조 달러 세금 인상  

베센트는 또한 행정부와 의회가 트럼프의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만료되는 조항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인 4조 달러의 세금 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베센트는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또한 "미국 제조업체, 서비스 근로자 및 노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자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고, 팁과 사회 보장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의미한다. 

 

베센트는 의회의 지원을 받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균형 잡힌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새로운 경제 황금 시

대를 unleashing 할 수 있는 세대적 기회"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banking-finance/2025/01/16/647094/trumps-us-treasury-pick-bessent-says-dollar-must-remain-worlds-
reserve-currency/ 

세계은행, 느리고 안정적인 글로벌 성장 전망 — 보고서                                                                                
January 17, 2025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e World Bank Group logo is seen 
on the building of the                                    
Washington-based global                              
development lender in Washington 
on January 17, 2019. (FILE photo by 
Eric BARADAT / Agence                       
France-Presse) 

워싱턴, 미국 — 세계은행은 목요일,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은행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도 향후 2년간 약 4%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은 성장률임을 지적했다. 

 

이 수준의 성장은 "빈곤을 완화하고 더 넓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진전을 촉진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덧붙였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인드메릿 길은 성명에서 "한때 이들의 성장을 돕던 대부분의 요인들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이를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을 

지칭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가혹한 역풍들이다: 높은 부채 부담, 낮은 투자와 생산성 성장,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상승하는 비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둔화의 징후로, 2014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선진 경제국들보다 0.5%포인트                      

낮았다고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밝혔다. 

 

길은 이러한 더 약해진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국내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략은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며, "자본, 인재, 에너지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세계은행은 중국과 유럽의 국내 수요 약화가 결합되어 동아시아와 태평양, 유럽 및 중앙 아시아에서 성장 둔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강한 수요로 혜택을 보며 더 견고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01687/world-bank-sees-slow-and-steady-global-growth-report 

https://business.inquirer.net/source/agence-france-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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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ZA, 경제구역 내 전자업체 비율 증가 목표                                                                                                       
January 16,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REUTERS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는 경제구역 내에서 전자 제조 서비스(EMS)와 반도체 제조 서비스(SMS) 투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요일, PEZA의 테레소 O. 팡가(PEZA 국장)는 투자 촉진 기관(IPA)이 EMS-SMS, 정보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그리고 미국 등록 기업(RBE)의 비율을 경제구역 내에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경제와 전자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전자 산업도                    

올해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2년 동안의 부진했던 실적에서 더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팡가 국장은 말했다.  

“PEZA는 EMS-SMS의 32%, IT-BPM의 12%, 그리고 총 경제구역 투자에서 317개의 미국 등록 기업(RBE)의 비율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된 미-필리핀 협력과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필리핀에 대한 무역 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필리핀의 경제 성과,               

미-필리핀 간의 재건된 관계, 그리고 다가오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사업 환경 개선과 CREATE MORE(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회 최대화법)가 필리핀을 미국 기업들에게 유망한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EZA는 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여하고, 촉진하며, 유인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PEZA를 본거지로 삼은 미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오랜 동맹은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사업과 무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PEZA는 라스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 미션을 통해 IPC(전자 제조 국제 협회), Applied Materials, ASML, Suba Technology 및 그들의 공급업체들과                

만났습니다. 

 

PEZA는 또한 ON Semicon, Winstron NeWeb Corp., Quintel Technology, Enphase Energy, Inc., Logoline, Valmiz 및 LJ1D Consulting에 필리핀에서의                  

기회에 대해 브리핑했다. 
 

팡가 국장은 EMS-SMS 산업에 대한 계획된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 잠재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책이 필리핀 EMS-SMS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필리핀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에서 EMS-SMS 제품의 수입 관세 인상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볼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필리핀의 미국 투자 유치 능력을 잠식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다. 

 

“대안으로, 정부는 미-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우리의 상품 수출이 미국에 더 많은 시장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특혜             

제도(GSP)를 부활시켜 계획된 수입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PEZA는 482개의 EMS-SMS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의 주요 고객들에게 중요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1/16/647341/peza-seeking-to-raise-share-of-electronics-locators-in-ecozones/ 

IT-BPO 산업, 2024년 매출 7% 증가하여 380억 달러 달성                                                                                     
January 17,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정보기술(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기업들은 2024년 매출이 3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12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 2025년 매출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매출 증가율 7%는 2023년 매출 355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지난해 창출된 추가 일자리 덕분에 이 부문에서의 총 고용                     

인원은 182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의 170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필리핀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협회(IBPA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5]  



Page 5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필리핀을 글로벌 IT-BPM(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리더로 자리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IBPAP의 회장 겸                             

CEO인 Jack Madrid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Madrid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5년에도 긍정적인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성명에서 Madrid는 IT-BPM 부문이                  

생성적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통해                    

인재 풀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it-bpo-industry-boosts-2024-revenue-7-to-38b/ 

IBPAP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혁신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인재 개발은 그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마드리드가 밝혔습니다. 

 

2024년, IBPAP는 정부와 다른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의 디지털 필리핀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IBPAP와 교육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IT-BPM PC 기부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립학교에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는 IT 장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향상된 고등학교(HS) 직장 몰입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연장된 몰입 시간, 필수 기술 훈련 및 직업 일치 기회를 통해 노동 시장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IT-BPO 산업, 2024년 매출 7% 증가하여 380억 달러 달성                                                                                     

[Cont. from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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